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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0일 (목) - Signal evening

  

 



 
 
 
Signal Evening
당일 새벽 제공된 'Signal Report'에서 시장에 강하게 부각된 요소를 복습하는 콘텐츠입니다.  매일 장 마감 후 저녁에 제공됩니다.

 

2024년 05월 30일 (목) -  Signal evening
 ▶코스피 지수 2635.44 (-1.56%)

 

 

  
 
 
 
 
 
 
 
 
 



 
 
 
 
 
 
 ▶코스닥 지수 831.99 (-0.77%)

 

 

 

[ 05월 30일 (목) 시장 주도 종목 - to the DEEP ]
< 미용 / 화장품 >
●선진뷰티사이언스 (+15.23%)(3239K)
(24.05.24)[클릭 e종목]"선진뷰티사이언스, 선크림 시장 확대 수혜"
선진뷰티사이언스는 1988년 설립한 화장품 소재 전문업체다. 고객사는 샤넬, 로레알, LVMH와 같은 프레스티지 업체부터 중
국 로컬브랜드, 한국, 미국 인디브랜드까지 다양한 업체가 있다. 21개국에 26개 해외 대리점을 통해 영업망을 구축했다. "올해
7월부터 미국에서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을 시행한다"며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 시설은 FDA 등록을 필수로 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분에 대한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며 "제조설비와 원료에 대해서 FDA의 허가를 받은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아모레G (+7.40%)(786K) / 한국화장품제조 (+10.66%)(1362K) / 코스메카코리아 (+10.66%)(871K), 잉글우드랩
(+6.33%)(705K)
화장품주 주가 장중 강세,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증가 소식에 투심 개선
중소기업벤처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은 1년 전보다 30.1%
증가한 15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최고 판매액이다.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 한국 콘텐츠 인기가 지속
되면서 덩달아 한국 화장품 매출도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2407511732889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3913


 
 
●원익 (+8.67%)(9120K)
원익, 화장품 자회사 부각..52주 신고가
원익은 지난해말 현재 씨엠에스랩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다이소가 화장품 채널로 부상하면서 에이블씨엔씨,
토니모리와 함께 다이소에 입점한 씨엠에스랩도 관심을 받게 됐다. 씨엠에스램은 더마블록 브랜드 제품을 다이소 전 지점에
출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엠에스랩은 지난 9일 다이소를 통해 신규 브랜드 '더마블록'을 런칭하는 등 신제품 5종
을 출시했다고 공식 밝혔다.
 
 
 
 

< 바이오 / 의료AI >
●제이엘케이 (+19.99%)(4128K)
수익성 개선 시급한 제이엘케이, '미국 510K' 도전 첫발
제이엘케이는 이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체 AI 솔루션 'JLK-LVO'의 인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
을 예고했다. 제이엘케이의 JLK-LVO는 혈관조영 CT 이미지를 통해 대혈관 폐색(Large Vessel Occlusion, LVO)을 신속하게 검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다.AI 설루션의 510k 문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내 시장에서의 인허가 성
과 대비 '수익성'이 두드러지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의 LVO 검출용 AI 솔루션 시장의 문턱만 넘어서면 국내완 규모가 다
른 보험수가를 기대할 수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19.41%)(6390K)
강스템바이오텍, 바이오 USA 참가…파트너링 미팅 통한 기술이전 협의
바이오 USA에서 강스템바이오텍은 20여개의 다국적 제약사와 파트너링 미팅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스페인의 피부과 전
문제약사, 프랑스 메이저 제약사, 글로벌 대형 제약사 등에서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의 국내 임상3상 후
미국, 유럽에서의 임상시험 절차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다수의 유럽 빅파마와 국내 제약사와도 무릎
골관절염의 통증완화 및 연골재생, 염증 감소 반응 등 구조개선 결과를 중심으로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 파이프라인인
오가노이드도 미팅대열에 합류한다.
 
 
●퀀타매트릭스 (+15.22%)(826K)
퀀타매트릭스 "패혈증 균 잡는 항생제 바로 알려줘"
퀀타매트릭스가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료기기인 디라스트(dRAST) 수출 확대에 본격 나선다. 50여 종의 항생제 중 패혈증 환
자에게 맞는 약을 5~7시간 안에 알려주는 제품이다. 여기에 더해 애초에 핏속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 균이 무엇인지까지 알
려주는 ‘원스톱’ 의료기기도 3년 내 선보일 계획이다.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사진)는 최근 “작년 4분기에만 유럽에서 디라
스트를 공급하기로 한 병원이 30여 곳 추가됐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디라스트 허가를 받기 위한 현지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퓨쳐켐 (+7.87%)(1196K)
(24.05.16)환자가 인정한 퓨쳐켐, ‘전립선암 치료제’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ADC(항체약물 접합체) 다음 트렌드로 방사성의약품을 꼽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플루빅토의 매
출 추이와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사례 증가세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전립선암에만 특이적
으로 발현되는 PSMA 단백질을 타깃, 암세포를 파괴하는 표적치료제다.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ADC 다음은 방사성의
약품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빅파마들의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제 기업 인수는 무서울 정도”라면서 “플루빅토 매출 전망은 마
치 초기 엔허투 ADC를 보는 듯하다. 빅파마들은 ADC를 마련해놨고, 그다음은 방사성의약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퓨쳐켐 FC705는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심사 지
원체계 품목으로 지정됐다. 임상 3상 후 빠른 허가 및 출시가 가능하다. FC705 국내 임상 2상은 20명의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
으로 진행 중이고, 이 중 16명이 투약을 마쳤다. 나머지 4명 환자 모두 투약을 마치는 시점은 빠르면 8월 정도로 데이터 추출까
지 약 3개월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 국내 임상 2상 결과가 나오게 된다.
 
 
●큐로셀 (+4.63%)(3778K)
큐로셀, CAR-T 치료제 '안발셀' 임상 2상 결과 67% 완전관해
수령한 CSR에는 지난 3월 공시된 톱라인(Topline) 유효성 결과에 추가로 안전성 결과가 수록됐다. 주요 내용인 최종 유효성은
지난 3월 공시한 톱라인 결과와 동일했다.임상 2상시험 유효성 분석 대상자 73명 중 안발셀 투여 후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완
전관해에 도달한 비율(CRR)은 67.1%였다. 임상시험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일차 평가변수인 객관적반응률(ORR)은 75.3%이
었으며, 최종 결과는 임상시험 설계 당시 가정했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이번 CSR에서는 안발셀의 최종 안전성 데이터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95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5280934424840103557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5300059&t=NN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9060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40556?sid=101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5300185&t=NN


가 최초로 확인됐다. 임상 2상에서 관찰된 3등급 이상의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이하 ‘CRS’)은 8.9%, 3등급 이상의 신경독성(이
하 ‘NE’)는 3.8%였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CAR-T 치료제 '킴리아'의 3등급 이상 CRS와 NE 발생률은 각각 23%와 11%로 알려져
있다.
 
 
●블루엠텍 (+12.60%)(2308K)
[단독] "약 배송 규제 풀어야"…의사들, 1년 만에 달라졌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배송을 경험한 약사 10명 중 6명이 약 배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등 직역 단체
들이 약 배송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가 확인된 셈이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7명도 현
재 대면 수령으로 묶여 있는 약 배송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자도 약 배송에 긍정적이었다. 방문 수령과 약 배송을
모두 경험한 환자의 83.7%는 약 배송에 더 만족했다. 92.7%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더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4.03.19)[특징주]블루엠텍, 비대면 진료 필수 약배송 허용..여당 총선 정책 공약 진행↑
블루엠텍은 비대면 진료에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 전문의약품 온라인 플랫폼, 전문의약품 통합검색시스템, 제약사와 병원
간 직거래 시스템 등의 플랫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가 운영 중인 비대면 의약품배송 플랫폼 '블루팜코리아'에선 의약
품, 의약외품, 소모품 등 5만여종을 다루고 있다. 가입 의사 회원 수만 2만5000명에 달한다.
 
 
 
 

< 삼성 / 반디플 >
●네패스아크 (+8.75%)(4222K)
[특징주] 네패스아크, 엔비디아 FOPLP 기술 도입 검토… 계열사 기술 상용화 부각
전일 대만 현지 매체 디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TSMC의 패키징 공급 제약에 맞춰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에
FOPLP 기술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TSMC는 올해 CoWoS 공급량 두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같은 패키징 품귀 현사
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생산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FOPLP 공정이 대안으로 주
목받고 있다.네패스아크 계열사인 네패스라웨는 2021년 하반기 FOPLP 공정으로 패키지된 제품의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상용
화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어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에스케이홀딩스 (+5.78%)(391K)
피에스케이홀딩스, 마이크론에 HBM 양산용 리플로우 장비 공급
업계에 따르면 피에스케이홀딩스가 지난 1분기 마이크론에 리플로우 장비를 소량 공급했다. 이 장비들은 대만 지역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론의 평가에 따라 하반기 추가 공급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피에스케이홀딩스는 이미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에 HBM 양산용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를 공급 중이다. 이번에 마이크론에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
장비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HBM용 장비를 D램 3사에 공급하게 됐다.
 
 
●유니트론텍 (+3.15%)(5665K)
[특징주] 유니트론텍, 차기 메모리 소자 '강유전체' 이론 입증… 관련 메모리 반도체 판매 부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 양용수 교수 연구팀은 포항공대, 서울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아칸소대 연구팀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강유전체 내부 3차원 소용돌이 형태 분극 분포를 실험적으로 처음 증명했
다고 밝혔다.이 같은 소식에 강유전체 메모리(FRAM)를 일본 후지쯔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유니트론텍이 주목받고 있다. 강
유전체 메모리는 DRAM(디램)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플래시 메모리 대비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 차기 메모리 소자로 평가받고 있다.
 
 
●태성 (+25.18%)(35097K)
(24.05.03)[특징주] 태성, '애플 AI 발표 예고' 애플향 AI 서버 PCB 설비 공급 부
(24.05.29)태성, 국내 첫 '복합동박' 설비 "배터리 원가 30% 절감"
[기업탐방]PCB에 복합동박까지…올해 성장 자신하는 태성
태성은 중국 배터리업체의 요청을 받아 2022년부터 복합동박 동도금 설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원래 주력 사업은 인쇄회로
기판(PCB) 설비 제조다. 이차전지 분야에 뛰어든 것은 해당 시장의 성장성과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도 보탬이 됐다. 현재 제품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샘플 테스트가 진
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학 대표는 "현재 중국 쪽과 납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과도 미팅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자
신감을 보였다. 김 대표는 "다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구멍이 뚫리는 등의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등 불량률이
높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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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2916360130504


 
●코스텍시스 (+15.75%)(3316K) / RF머트리얼즈 (+13.80%)(1608K)
[특징주]코스텍시스, 차세대 전력 SiC반도체 美글로벌 기업 양산퀄 통과 소식에↑
코스텍시스는 오는 31일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이번 IR에서 코스텍시스는 SiC전력
반도체 스페이서의 사업 진행 현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회사 측은 "SiC전력 반도체 스페이서가 미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양산퀄을 통과했다"라며 "다른 고객사들의 퀄 진척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실적 전망과 캐파 증설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밝혔
다.
 
 
●삼성공조 (+7.68%)(13805K)
삼성공조 주가 장중 21%대 급등 52주 신고가, AI열기 속 열관리기술 조명
삼성공조가 보유한 HVAC 기술은 자동차용이다. 또한 회사명에 '삼성(영문명으로도 Samsung)'이 들어가 있으나 삼성그룹과는
관계가 없는 회사다. 김태영 기자
 
 
●3S (+6.30%)(51340K)
(24.05.29)[특징주] 3S, 삼성ㆍLG 520조 냉난방공조 시장 미래먹거리 낙점…냉난방 측정장비 공급사 수혜↑
3S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칼로리메타, 환경구현장치 등을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며 삼성전자, LG전자, 대유위니아, 한온시스
템 등을 비롯한 국내외 공조기기 제조업체와 대학교, 국립연구소 등에 납품하고 있다.특히 칼로리메타는 냉난방 능력의 측정
및 실내외 기기 조합의 적합성, 내구성, 실용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그간의 칼로리메타는 수입 의존 품목이었으나 3S의 첨단의
기술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다.
 
 
 
 

< 이차전지 >
●이브이첨단소재 (+26.29%)(22990K)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4.40%)(1379K)
EV첨단소재 투자사, 佛 슈나이더와 배터리 생산 최적화 ‘맞손’
이브이첨단소재는 자사가 투자한 대만 전고체 배터리 업체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ProLogium Technology)'가 슈나이더 일
렉트릭과 배터리 생산 최적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프롤로지움이 프랑스에 짓게 될 공장은 대만에 있
는 40MWh 규모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 외에 첫 해외 생산거점으로 건설에 52억유로(약 7조 5000억원)를 투자하게 된
다.2026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해 2031년까지 증설을 거쳐 연간 약 60GWh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연간 약 75만 대의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규모다.국내에서 최초로 투자했던 이브이첨단소재는 2021년 7월에 2차전지 미래먹거
리 확보 전략으로 850만달러를 투자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대주전자재료 (+14.00%)(2214K)
대주전자재료, 테슬라 2170 배터리 개선 착수…수혜 기대감↑
테슬라는 올해 말 업그레이드된 2170 배터리를 선보이기 위해 협력사와 제품 출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형
2170 배터리에서는 한국산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주전자재료가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테
슬라는 기존 2170 배터리에 중국산 음극재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대주전자재료는 지난 2019년부터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증설을 통한 생산능력(CAPA)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며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 등의 차량에 음극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개별주 >
●카티스 (+29.99%)(11941K)
(24.01.30)'스팩 합병' 카티스, 실적·합병 구조 '눈길'
카티스는 지난 1994년 설립된 씨큐어테크의 후신이다. 보안대상 공간에서 이동체(사람·로봇 등)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달·처리하는 공간인지 보안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인천공항 내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발전소와 철도 등 국가기반산업(SOC) 중심 사업을 전개한 뒤 2010년 데이터센터 등 민간부문에 진출했다.현재 사업 부문은 ▲
산업인프라 보안플랫폼 ▲PIDS(Perimeter Intrusion Detection System) 시스템 ▲기술서비스로 나뉜다. 산업인프라 보안플랫
폼 부문은 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제어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공급한다. PIDS 시스템 부문은 인프라를 경
계를 감지·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기술서비스는 보안기술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헝셩그룹 (+29.72%)(30916K) / 오가닉티코스메틱 (+29.46%)(258368K)

https://www.fnnews.com/news/20240530111110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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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alsite.co.kr/articles/117158


한중정상회담 후 널뛰는 중국株…헝셩그룹 上
 
 
●키다리스튜디오 (+11.15%)(7922K) / 엔비티 (+10.90%)(1798K)
[특징주]키다리스튜디오 등 웹툰주 강세…네이버웹툰 美 상장 순항소식 영향
네이버웹툰은 오는 6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최근 네이버의 '라인야후'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IPO)는 순항
하고 있다.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에 따라 과거 쿠팡 사례처럼 나스닥이 아닌 뉴욕증권거래소(NYSE)로 상장 마켓을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은행 (+10.61%)(17760K)
(24.05.29)美 미니애 연은 총재 "금리인상 배제 안 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금리인상을 공식적으로 배
제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금리를 올릴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지금 시점에서 논의 대상에서 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블
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도 물가 상승세가 더 둔화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 (+9.26%)(1178K)
법원 "SK에 노소영·노태우 기여 인정‥1조 3천808억 재산분할"
"최태원, 노소영에 1.3조 재산분할"…SK,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주가 9%↑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S에코에너지 (+4.85%)(8585K)
LS에코에너지 이상호 대표, "해저·희토류로 2030년 매출 1.8조"
LS에코에너지는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을 확대하고 해저 케이블과 희토류 영구자석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을 내놨다.이 대표는 "향후 15년 이상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며 "전선 사업 확대와 희토류 영구자석
사업을 추진에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없는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은 지난해 7000억원에서 2030년 1
조8000억원으로 2.5배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LS에코에너지는 기존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과 관련해 모회사
인 LS전선의 기술 협력과 거점인 베트남의 노동력을 활용한 원가 경쟁력으로 수출 지역을 유럽과 북미로 넓힐 방침이다. LS에
코에너지는 30년간 베트남에서 전력 케이블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해 왔다.특히 LS에코에너지는 신사업인 해저케이블을 아시
아와, 미국, 유럽 등 시장으로 확대한다.
 
 
●라온피플 (+3.87%)(1582K)
티디지 "마이크로소프트 'Copilot for Microsoft 365' 국내 공급"
라온피플의 자회사인 티디지(TDG)가 마이크로소프트 Copilot for Microsoft 365를 국내시장에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티디
지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점프스타트(Jumpstart) 공식 파트너로 국내에 코파일럿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
고 있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이다.
 
 
●아나패스 (+1.75%)(1394K)
[특징주] 아나패스, 美 인텔 AI PC 공식파트너 선정…글로벌 PC교체 수요증가 수혜↑
아나패스는 엄격한 하드웨어 공급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만 부여되는 인텔의 'AI PC IHV 파트너'는 일종의 라이선스를 취득
했다. 인텔 측에 최신 기술과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DXVX (-30.00%)(5116K)
DXVX, 503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503억 5000만원 규모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9일 공시
했다. 발행되는 신주는 1900만주다. 신주발행가액(예정)은 주당 2650원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9일이다.
DXVX, 한미 계열사 되나…한미사이언스 ‘유증 참여’ 가능성 ↑
임 대표는 이번 유증으로 생기는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법인에 매각하고, 해당특수관계법인이 청약에 100% 참여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임 대표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면서도 지배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셈
이다.DXVX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곳으로는 한미사이언스가 유력하다. 임 대표가 지분을 공시하고 있는 상장사는 현재 코스
피의 한미사이언스와 코스닥의 DXVX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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